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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영 부위원장, 베트남 금융당국에게 
국내 금융회사의 현지진출 협조 요청
-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및 출장단, 금융위 부위원장 면담

- 국내은행 및 신용정보사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적극적 협조 요청
- 한국의 은행관리 체계,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경험 공유

’23. 3. 30.(목),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웬 낌 아인(Nguyen Kim Anh) 

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베트남 중앙은행 출장단과 만나 면담을 

진행하였습니다.

< 베트남 중앙은행 출장단 금융위 방문 개요 >

▪ 일시 / 장소 : ‘23.3.30.(목) 09:30~11:30 /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
▪ 참석자

  - (한  국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글로벌금융과장, 은행과장, 구조개선정책과장

  - (베트남) 중앙은행 부총재, 국회의원(법률위 부위원장, 경제위 부위원장), 자산관리공사 

부사장, 중앙은행 은행감독국 부국장, 중앙은행 법무국 부국장, 법무부 부국장 등 

베트남 중앙은행 출장단은 신용기관법(Law on Credit Institutions) 개정을 

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방한하였습니다.

※ 베트남은 은행/보험/증권 등 권역별 감독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, 중앙은행은 은행 등 
여신기관 및 신용정보기관 등의 금융감독을 담당

김소영 부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중국 다음으로 한국 

금융회사가 진출을 많이 한 국가로서, 양국 간 금융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

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
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은 현지화 및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로 

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, 국내 일부은행*의 베트남 진출을 

위한 인가신청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.

 * 기업은행의 법인설립, 산업은행·농협은행의 지점설립 인가 등



또한 국내 신용정보 인프라의 우수성을 강조하며, 국내 신용정보사*의 베트남 

진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 * NICE는 베트남 신용정보업 인가신청을 준비중

고위급 면담 이후 이어진 실무면담에서는 부실금융기관 관리, 은행시스템 

발전과정 등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쌓아온 

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

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 장 윤현철 (02-2100-2880)

글로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(02-2100-2886)

     


